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 폭발적!
IEA, 2030년 9923Twh로 연평균 4 .5% 증가 … 아시아가 주축

천연가스 소비는 향후 30년 동안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발전부문의 수요증가가 두드

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RC)가 발표한 <2002 World Energy Outlook>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천연가스 사용이 가장 빠른 신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석유는 여전히 주종 에너지원으로서 위

치하고 석탄은 기술개발 경쟁이 한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GTL과 연료전지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는 성장의 핵심으로 전력부문에서 여전히 절대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발전소의

대부분이 가스화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발전부문의 천연가스 점유율은 2000년 17%에서 2030년 31%로 2배 가

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점차 가스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발전은 2000년 2676TWh에서 2010년 4947TWh, 2030년에 9923TWh로 늘어나며 연평균 4.5%의 증가율

을 보일 전망이다.

반면, 석유발전은 연평균 0.2% 증가해 낮겠지만, 석탄발전은 2000년 5989TWh에서 2030년 1만1590TWh로

연평균 2.2%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은 특히 매장량이 풍부한 중국과 인디아

에서 가격이 낮아 발전부문의 주 연료로 남아있을 전망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에 의한 발전은 2020년과 2030년 사이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발전용 연료 시장전망 (단위: TWh, %)

구 분 2000 2010 2030 증가율

발전량 15391 20037 31524 2.4
석 탄 5989 7143 11590 2.2
석 유 1241 1348 1326 0.2
가 스 2676 4947 9923 4.5
수소연료전지 0 0 349 -
원자력 2586 2889 2697 0.1
수 력 2650 3188 4259 1.6
신재생/기타 249 521 1381 5.9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02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천연가스와 석탄이 발전부문 연료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

된다. 미주지역, 동북 및 동남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1개국에서 2020년 천연가스 총 공

급의 45%, 석탄 총 공급의 69%가 발전부문에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9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천연가스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2.6%로 역시 가장 빠른 증가를 보여 1999년

11억3500만톤에서 2020년 19억50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연가스 소비증가에 대한 전력부

문의 기여율은 6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력부문 천연가스 소비량은 1999년 37340만톤에서 2020년 87340만톤으로 연평균

4.1% 증가해 발전부문 연료 점유율 면에서는 1999년 17.8%에서 2020년 24.8%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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